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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를 활용해 가솔린과 모터오일 같은 오염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친환경 

스펀지가 개발됐습니다. 

 

루카에이아이셀 R&D대표 조남준 박사와 자문위원 조슈아 잭맨 성균관대 교수의 

공동연구팀은 해바라기 꽃가루를 원료로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펀지를 

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재료 분야의 국제 학술지(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게재됐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친환경 재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 재료를 

활용한 연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꽃가루는 식물계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정도로 

화학적, 기계적 안정성이 뛰어난 재료임에도 수분을 위해 사용되는 양을 제외한 대부분은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약품 전달을 목적으로 꽃가루를 연구하다 입자가 젤 형태로 변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남준 교수는 "꽃가루의 이같은 특성을 이용하면 다양한 친환경 재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어 "꽃가루 입자를 활용해 컵과 빨대 등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며 “꽃가루가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꽃가루 입자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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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소프트 로봇, 에너지 발전기, 센서 등의 혁신 소재에도 꽃가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습기에 민감하고 두께와 표면 거칠기 등의 조정이 가능해 

구동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꽃가루 기반 종이도 제작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스펀지 크기를 확장하고, 비정부기구 및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실제 환경에서 이를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한편, 재료공학자인 조 교수는 2011년부터 싱가포르 난양공대 신재료연구소 책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싱가포르·매사추세츠공대(MIT) 공동연구기술원 감염병연구소 

공동연구책임자이자 항바이러스 전문가로서 최근 항바이러스제의 리피드 코팅과 관련 

네이처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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